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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적절한 시기라고 보스톤글로브가 23일 보도

했다. 

중고차 가격은 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3개

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7월 이래 최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2022년 한해동안 중고차 가격은 9%가 하

락해 13년만에 최대치로 떨어졌다. 낮아진

중고차 가격은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에 영향

을 미쳐 15개월만에 처음으로 전달에 비해

가격이 하락하는데 기여했다. 

노동청의 통계에 따르면 새차도 12월 1년

만에 처음으로 월별 비교에서 1% 하락세를

기록했다. 

우번소재 전국적인 차 검색엔진인

iSeeCars.com의 고위 임원인 칼 브라우어

씨는 “팬데믹 이래 처음으로 실제적인 중고

차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

가격 하락한 중고차, 
올해는 구입 적기 될 듯 

▶▶8면으로 계속

'중국 설'논란에 미국에선 "음력 설은 아시아 문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음

력 설'을 '중국 설'로 불러야 한다는 일부 중국

인들의 주장과 댓글 공격을 계기로 음력 설은

아시아의 명절이자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음력 설의 새로운 경향

'이라는 특집 기사에서 설에 친구들과 파티를

하면서 겉절이김치를 만드는 젊은 한국계 미

국인들의 사진을 머리에 올리기도 했다. 이 기

사에서 뉴욕타임스는 베트남계 미국인들의

사례도 소개하는 등 음력 설은 아시아의 문화

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국계 미국인들

의 설 문화 소개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

설날은 중국 외에도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

이 명절로 지키고 있다. ▶▶3면으로 계속

뉴욕 타임스 설특집 아시아 문화 소개, 김치 사진도 
보스톤미술관 음력 설 축제에는 한국, 중국, 베트남계 참여 

21일 토요일 뉴튼 소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 마련된 세배방에서 초급과정 학생들이 김은한 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사장 내외께 세배를 하고 덕담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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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설날맞아 전통 민속놀이방 및 세배방 열고 축하행사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역 최대 규모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는 1월 21일

계묘년 설날을 맞아 다양한 민속

놀이는 물론 세배와 덕담을 체험

하는 '전통과 예절배우기 행사’

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4개의 세배방과

함께 윷놀이, 비석치기, 제기차기,

투호, 딱지치기, 팔씨름겨루기, 연

만들기, 활쏘기, 설노래 배우기, 떡

만들기 등, 교과서에서 배웠던 다

양한 민속놀이방들이 만들어졌다

. 

학생들은 이 놀이방에서 설날에

하는 놀이들을 체험했다. 특히, 전

통과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 과정

별로 설치된 네 곳의 세배방에서

는 교사의 지도에 따라 남녀 세배

법을 배운 후 할머니와 할아버지

께 인사를 드린 후 덕담도 들으며

'어른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예절'

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초급과정 학급의 한 학부모는

“딸 아이가 선생님의 지도에 따

라 손을 예쁘게 포개고 발을 내딛

어 앉고 세배 후 일어서기와 손을

모으고 예쁘게 앉아 ‘새해 복 많

이 받으세요!’라며 새해 인사를

받아 감동의 순간이었다.”고 기

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중언어과정의 학부모도 “아

이들이 재미있는 여러 가지 민속

경기를 직접 해 보고 세배방에서

는 할머니께 세배를 드린 후 덕담

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중요

한 행사였다.”고 감사의 뜻을 전

했다. 

2월 봄학기에 입학하기 위해 두

자녀와 한복을 입고 행사에 참석

한 학부모도 “딸 아이가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고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와 전통을 가르쳐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아이와 함

께 여러 민속 놀이방들을 돌아다

니며 문화체험을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좋았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학생들은 학부모회(회장

양원미)에서 제공한 피자를 간식

으로 먹으며 각 학급별로 가을학

기 종강식을 가졌고 교사회는 학

교 식당에서 2022학년도 종무식을

갖고 교사 및 학부모 대항 제기차

기 및 공기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

간을 가졌다.

뉴턴의 오크힐 중학교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오전 및

오후교육과정 등에 모두 42개 학

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수한 교

사진과 프로그램으로 미주 지역에

서도 2세 한글 교육은 물론 한국

문화와 역사교육 부문에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로 알

려져 있는 학교이기도 하다. 

이 학교는 2023봄학기를 2월 18

일부터 시작한다. 재학생의 등록

은 1월 31일까지, 신입생 및 편입생

등록은 2월 7일까지이다. 자세한

내 용 은  홈 페 이 지

www.ksneus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508) 523-5389, 이

메 일

koreanschool.ne@gmail.com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는 2세들의 한글교

육 및 음악, 미술 및 문화교육 부문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전통과 예절배우기 행사’

설날 축제를 마치고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사들이 함께 했다

윷놀이를 직접해보는 기초과정 학생들

떡만들기 참여한 중급과정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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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설날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춘제

(Chūnjié), 베트남은 텟 누엔 단(Tết nguyên

đán) 또는 텟, 티벳은 로사(Losar)라 부른

다. 

최근 디즈니랜드의 트위터 계정에서는 설

명절 관련 홍보글을 올리면서 음력 설이라

표현하자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

해 중국 설이란 주장을 펼치면서 논란이 확

대됐다. 이어 대영박물관이 한국 음력 설 설

날 행사 홍보를 하자 중국 네티즌들은 발끈

해 댓글을 달았으며 이후 대영박물관 측은

이 트윗을 지우고 중국설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홍보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을 의식한 듯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음력 설날(Lunar

New Year)은 아시안 전체의 명절이란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다만 매사추세츠 주내 초등학교 들의 경

우 음력 설날뿐만 아니라 중국 설날이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중국계의 경우

음력 설날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중국 설

날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각 커뮤니티 내에서 고유의 음력 설 명칭

을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

지만 다만 공식 행사 또는 공식 표기인 경우

에는 음력 설날(Lunar New Year)로 명칭하

는 것이 상식이다. 

보스톤 미술관은 매년 개최하는 설날축제

에서 음력 설날(Lunar New Year)이라 명칭

하며 중국은 물론 한국과 베트남의 전통행

사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음력 설날 축제를

한국 커뮤니티, 중국계 커뮤니티, 베트남 커

뮤니티가 모두 함께 참여해 논의하고 개최

하기 때문이다. 

보스톤 미술관 음력 설 행사에 한인사회

를 대표해 참가하는 보스톤한미예술협회 김

병국 회장은 “중국 커뮤니티 내에서는 어

떻게 불러도 상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

분의 중국 사람들도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

할 때는 음력 설로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시간이 걸릴 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모

두 인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인사회는 팬데믹으로 3년만에 열리는 2

월 2일 보스톤미술관의 음력 설 축제에 참가

한다. 보스톤총영사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2

일 저녁 개최되는 보스턴 한국전통예술원의

한국 전통예술 공연을 후원하며 유기준 총

영사 등 영사관 관계자들도 직접 참석할 예

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미국 사회내에서 음력 설

로 인식되는) 흐름이 K-팝과 영화•드라마

등 한류(韓流)라는 대중문화 덕에 저절로 발

생한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 내 한인사

회의 꾸준한 노력” 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1일 토요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도

전교 학생들이 참가해 한국의 설 전통놀이

와 세배 등을 체험하는 설날 축제를 개최했

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외 대부분의 한국

학교도 설날잔치를 벌이고 음력 설 문화를

체험토록 하고 있다. 

설날의 문화를 커뮤니티 내에서 지키고

공유하는 노력들이 모이다 보면 논쟁은 사

그러들 수 밖에 없다. 

한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6일 글을

통해 "내년 설 연휴에도 세계 곳곳에서 잘못

사용 중인 '중국 설'을 '음력 설'로 바꾸는 글

로벌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면에 이어서

'중국 설'논란에 미국에선 "음력 설은 아시아 문화"

2020년 보스톤 미술관 음력설날 행사에서 세배를 시연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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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 김영기 시카고대 물리학과

석좌교수, KSEA)가 제 4회 과

학기술 명사와의 대화 시리즈를

2023년 2월 9일 동부시간 오후 8

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줌 미팅

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인공지능(AI)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분야의 다

니엘 리 코넬공대 교수와 뇌와

인공 신경망의 정보 처리 매커

니즘 분야의 뉴욕대 신경과학과

정수연 교수가 강연하고 참석자

들과 소통한다. 

2018년 삼성리서치 부사장으

로 선임된 다니엘 리 교수는 삼

성전자가 설립한 글로벌 인공지

능(AI) 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

고 있으며 특히 지능형 로봇 시

스템의 모델로 생물학적 시스템

을 사용함으로써 컴퓨터 및 기

타 인공시스템이 정보를 처리하

는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신경정보처리시스템(NIPS)과

인공지능발전협회(AAAI) 의

장이며 2018년 재미과기협과 과

총이 수여하는 최우수 공학자상

을 수상했다. 

2017년 Harvard대학에서 응

용 물리학 박사를 받고, MIT

BCS (Brain and Cognitive Sci-

ence) Fellow 연구원과 Colum-

bia대학 이론신경과학센터

(Center for Theoretical Neuro-

science) 연구원을 지낸 정수연

교수는 통계 물리학, 응용 수학

및 기계 학습 (Machine Learn-

ing)의 원리와 방법을 사용해서

뇌와 인공 신경망의 정보 처리

매커니즘의 연구자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온라인 미팅에서 다니엘

리 교수와 정수연 교수는 연구

중인 AI 분야에 대해 강연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첨단과학공학

자가 되기까지의 인생과 경험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KSEA 웹사이트에 공고된

줌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참여

할 수 있다. 행사 후 경품행사를

진행하여 참석자 중 4명에게 상

품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지급

할 예정이며 경품 행사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는 itm@ksea.org

로 연락하여 이메일 주소를 전

달하면 된다

- 행사 안내 및 줌 링크:

https://www.ksea.org/an-

nouncement

- 문의 및 경품 참여 신청:

itm@ksea.org 

- KSEA 회 원  가 입 :

https://www.ksea.org/signUp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악 전

문 교육 기관인 보스턴 한국전통예술원

(Boston Academy of Korean Traditional

Arts) 2023년 봄학기 프로그램이 2월 26일 시

작된다. 

한국전통예술원은 현재 온라인 등록을 받

고 있으며, 2월 18일 토요일 마감한다. 프로그

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등록 절차는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10월에 출범한 한국전통예술원은

가야금(김경선), 아쟁(김유나), 해금(정재니),

전통무용(이한나) 등의 수업을 10주간 진행

하였고 지난 12월 18일 학생들과 교수진들의

자체 평가 연주회를 마쳤다.  

디렉터 조미나 박사는 “보스턴 한미예술

협회, 서머빌 커뮤니티 침례교회, 훌륭한 교

수진, 그리고 열정적인 학생들의 도움으로 첫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오는 봄학기

에는 장구(박지혜) 수업이 개설되며 이를 토

대로 향후 사물놀이와 한국 전통 연희에 대한

교육을 넓혀갈 것이다. 특별히 봄학기를 마치

게 되는 5월에는 관객들과 함께하는 공식 연

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 국 전 통 예 술 원  홈 페 이 지

(https://www.igji.org/bakta.html).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턴 한국전통예술원
2023년 봄학기 등록

재미과기협, AI 로보틱스 권위자들과 대화
제 4회 과학기술명사와의 대화 행사 2월 9일 
코넬공대 다니엘 리 교수, 뉴욕대 정수연 교수 초청

재미과기협이 제 4회 명사와의 대화 시리즈로 AI 의 최고 권위자인 다니엘 리 코넬공대 교수와
정수연 뉴욕대 교수와의 온라인 미팅 행사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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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케임브리지 소재 제약회

사인 모더나가 올해 약 2천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보스톤비지니

스저널이 보도했다. 

모더나는 현재 케임브리지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약 4천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스티븐 방

셀 대표는 이달 초 JP모건의 헬스

케어 컨퍼런스에서 투자자들에게

대량의 신규 인원을 고용해 확장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원들은

케임브리지 또는 노우드에서 일

하게 된다. 

신규 고용인원들은 제약개발,

디지털, 커머셜 및 제조 등 전반에

걸쳐 일하게 되며 대부분의 고용

인원은 매사추세츠 내에서 일하

게 된다. 나머지는 세계 17개국에

걸쳐 일하게 된다. 

모더나는 케임브리지와 노우드

에 새로운 건물 리스 계약을 마쳤

다. 2021년 모더나는 426,000스퀘어

피트의 모더나사이언스센터라 불

리는 본사 건물을 켄달스퀘어에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 같

은해 노우드 제조공장 바로 인근

에 새로운 제조공장 건물을 리스

했다. 

모더나 최고인사책임자인 트레

이시 프랭크린은 “우리는 현재

파이프라인의 진척상황을 들여다

보면서 우리는 이 약품들이 성공

적으로 출시되도록 얼만큼 확장

해야 하는가를 가늠하고 있다”

고 밝혔다. 

모더나의 인력확충은 모더나의

새로운 제품 생산을 위한 도약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모

더나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만을

생산해 왔으나 조만간 다른 제품

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모더나는 60세 이상 성

인들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백신을 개발해 FDA 승인

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이 백신은

84%의 효과를 보였다. 또한 지난

해 12월 모더나는 머크사와 공동

으로 개발중인 암 백신의 중단단

계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거

뒀다고 발표했다. 

암 백신은 올해 말 임상 3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암백신 개발

이 이번 대규모 고용을 촉발하고

있는 주요 이유라고 프랭크린 최

고인사책임자는 밝혔다. 

그녀는 “암백신에 필요한 인

력이 약 1천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암백신 개발, 제조, 운영에 필요한

일이다. 개인화된 암 백신은 큰 잠

재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

혔다. 

회사들, 2023년 불황 우려
인원감축 하겠다 

모더나, 올해 2천명 고용 계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기

자  = 미국내 기업들은 팬데믹 이래

처음으로 투자를 줄이고 향후 인원

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

상이 경제를 완화하는데 제대로 작

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

다. 

이 조사결과 기업들은 연준이 너

무 과도하고 경제를 옥죄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착륙이 아닌 깊은 불황

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

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전국 경영경제협회(이하 NABE)

가 1월 실시한 기업경영환경 여론조

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향후 고용계

획에 평균 -7을 선택했으며 이는 지

난 10월 실시됐던 조사에서 +8을 선

택했던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업들은 보유한 직원들의 임금을

높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NABE 줄리아 코로나도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2023년 1월 NABE

경영환경조사 결과는 올해 불황에

진입한다는 광범위한 우려를 암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금

리를 인상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

는 것과 동시에 불황에도 진입하지

않고 과열된 경제를 식히는 “소프

트랜딩”을 시도하고 있다. 연준은

이번 주에서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

로 예상되지만 여러가지 인플레이

션 완화 지표를 감안해 좀더 적은 수

치의 인상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재료 비용이 지난

10월에 비해 5포인트 하락한 47로 인

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

고 있다. 지난 7월에는 76이었다. 대

부분의 기업들은 재료비용이 올 가

을 훨씬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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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미셸우 "고품질 어포더블하우징 건축하면 토지무상 제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위터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보스톤 시청 건물

은 25%가 추하다고 답해 세계에서

4번째로 못생긴 건물로 꼽혔다. 

55년된 보스톤 시청건물은 많은

사람들의 논쟁을 낳고 있다. 시청

건물은 세계에서는 4번째로 추한

건물이지만 미국내에서는 2번째로

추한건물로 선정됐다. 

영국의 주택재건축회사에서 실

시한 이번 연구에서 가장 추한 건물

은 스코틀랜드 의회 건물(Scottish

Parliament Building)이며 미국내

에서는 워싱턴 DC의 J. 에드거 후

버빌딩이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은 25일 첫

보스톤 시정 연설에서 논란의 대상

이었던 BPDA를 대폭 개혁해 시 개

발허가 절차를 바꾸고 어포더블하

우징 건축을 늘려 80만 인구의 도시

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펜웨이 소재 MGM 뮤직홀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우 시장은 보스

톤 공립학교의 교육질 개선, 기후변

화 대처를 위한 화석연료 사용 감축,

어포더블하우징 건축업자에게 무상

토지 그랜트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상당부분이 주택

및 부동산 개발에 집중됐다. 우 시장

은 다운타운 개발 등 주요 사업체 빌

딩 건설도 허용하는 한편 좀더 저렴

한 렌트비의 주택건설과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개

발을 동시에 강조했다. 

“지난 십년간 보스톤은 대형고층

빌딩 건설이 최대의 붐을 이뤘다. 하

늘에는 크레인이 그리고 지상에서

는 건축작업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

같은 건설 성장은 결코 커뮤니티 전

체에 혜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

다”고 지적했다. 

우시장은 후보 시절 철폐를 주장

했던 BPDA(Boston Planning and

Development Agency)를 겨냥해 “

인재 중심의 커뮤니티가 아닌 빌딩

의 건설에만 주력해 오히려 보스톤

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우시장은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자신의 “BPDA 철폐” 공약의 실

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

다. BPDA는 보스톤시의 부동산 개

발 프로젝트를 심사 허가하는 준 정

부기관으로 주법하에 만들어져 막

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 기관은 보

스톤시의 자금으로 운영되지 않지

만 행정위원 5명 중 4명을 보스톤시

장이 임명한다. 

우시장은 올해 BPDA 직원들을

보스톤 시장 산하 플래닝앤디자인

부서를 만들어 옮기게 하며 보스톤

시의회가 이 기구를 감독할 수 있도

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BPDA를

분리, 행정명령을 통해 플래닝자문

위원회(Planning Advisory Com-

mittee)를 만들고 시티의 건축지역

통제(Zoning)를 담당케 한다. 현재

의 수석 위원인 아서 제미슨이 위원

장으로 재직하며 시의 교통부, 기후

변화부, 주택부, 그리고 예술부의 장

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1950년대에 만들어진 “도시

재건축(urban renewal)”제도를 폐

지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보스톤시가 사유지를 수용

권을 통해 낙후지역을 재개발하는

도구였다. 과거 보스톤시는 20세 중

반 웨스트 엔드와 스콜리 스퀘어 그

리고 사우스엔드 및 락스베리 지역

을 완전히 수용 재개발하는 좋지 않

는 역사를 만들었었다. 

우시장은 어포더블 하우징 건축을

위한 시의 권한를 유지하며 기후변

화에 대처하기 위한 하부구조 건축

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만들 것이라

고 밝혔다. 

어포더블 주택 건설, 토지 무상 제

공 

보스톤에 시급하게 필요한 주택

건축과 성장을 위해 우 시장은 보스

톤 지역 건축 업체들에게 어포더블

하우징을 건축하는 경우 시의 토지

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시장은 “보스톤 시와 함께 고

품질 어포더블 하우징을 건축해 지

역사회를 강화한다면 시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며 현재 수

천 유닛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시 토

지들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관련 우 시장은 곧 보

스톤 시내 신규건축과 주요 재건축

시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시키겠다

고 밝혔다. 2030년에는 공공주택 건

설에 있어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

겠다고 말했다. 

우시장은 보스톤 시의 주요 당직

자들도 커뮤니티 내에서 자라서 인

재로 성장했음을 강조했다. 세건 아

이도우 경제기회수석의 경우 시티

홀의 데이케어 센터에 처음으로 다

녔다. 보스톤시 교육감 매리 스키퍼

는 학교 런치감독교사의 딸로서 자

라 교사 그리고 교육감이 됐다. 시의

인사부 수석 호세 마소는 시 커뮤니

티센터의 라이프가드로 시작했으나

이제 이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그동안의 성과로 3개 버스라인의

무료화, 오렌지라인 폐쇄의 대처, 마

약중독자들과 홈리스들이 복합되어

난제로 꼽혔던 매스앤캐스 거주자

들의 거주지 마련 등을 꼽았다. 

우 시장은 “작은 것들을 바로잡

아서 큰 것을 바로잡는다”는 시의

기본정책 기조에 맞춰 보스톤 시의

각종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밝혔

다. 

hsb@bostonkorea.com

미셸우 첫 시정연설, BPDA 대폭 개혁 

보스톤 시청 건물, 세계에서 4번째로 추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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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매사추세츠 레스토랑 제임스 비어드 상
세미파이널 선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주내 유명 레스토

랑과 셰프들이 요리계의 오스카 상

이라 불리는 2023년 제임스 비어스

어워즈(2023 James Beard Awards)

후보에 선정됐다. 

유명 셰프이자 요리책의 저자인

고 제임스 비어드의 이름을 따 수여

되는 이 상은 “요리계의 뛰어난 재

능을 인정하고 인종적 성적 균형, 커

뮤니티, 지속가능성 그리고 문화가

모두 번영하게 하는 책무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제임스 비어드 재단

은 밝혔다. 

이번 세미 파이널에 선정된 레스

토랑은 최근 신설된 발군의 베이커

리 등 23개 범주에 걸쳐서 선정한다.

최종 후보는 3월 29일 발표되며 우승

자는 6월 5일 시카고 릴릭오페라에

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상한다. 

다음은 매사추세츠 선정 레스토

랑 들이다. 

Outstanding Chef(발군의 셰프)

Rachel Miller, Nightshade Noo-

dle Bar, Lynn

Outstanding Restaurant(발군의

레스토랑)

PAGU, Cambridge

Red Rose Restaurant, Lowell

Emerging Chef(두각을 드러낸 셰

프)

Vinh Le, Cicada Coffee Bar,

Cambridge

La Royal, Cambridge

Outstanding Wine or Other Bev-

erages Program

Rebel Rebel, Somerville

Best Chef Northeast(최고 노스이

서트 셰프)

Valentine Howell, Krasi, Boston

Yahya Noor, Tawakal Halal

Cafe, Boston

Yisha Siu, Yunnan Kitchen,

Boston

Derrick Teh, SEKALI, Boston

Ellie Tiglao, Tanám, Somerville

Douglass Williams, MIDA,

Boston

로웰의 캄보디아 레스토랑 레드로즈등 12개 레스토랑 및 셰프 선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레고그룹이 미국 본

사를 현재의 커네티컷 엔필드에

서 보스톤으로 이전키로 결정했

다. 

레고그룹은 2025년 중순 이전

을 시작해 2026년 말까지 모든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고 24일

발표했다. 현재 레고는 벡베이

에 교육부문 사무실이 위치해

있지만 현재 보스톤 중간 지점

에 본사 건물을 탐색 중에 있다

고 발표했다. 

레고 미국 본사는 약 74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회사와 같이 이전을 선택하는

경우 모두 보스톤으로 이전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도 받게

된다. 

레고 미국 본사의 스킵 코닥

사장은 “보스톤은 미국내 인재

를 모집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세계 최

고의 대학들과 숙련된 인력 좋

은 사람의 질 등을 고려할 때 미

국내 본사로서 이상적인 장소”

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레고 본사의 이전은 최근 이

어지고 있는 탈 커네티컷 경향

의 하나다. 제너럴일렉트릭

(GE)은 2016년 페어필드에서

보스톤으로 이전했다.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스(Alexion Phar-

maceuticals)도 하트포드를 떠

나 시포트에 자리했다. 스프링

필드가 본사인 뮤추얼 생명보험

사는 엔필드에 위치했던 대형

오피스를 보스톤 시포트로 이전

했었다. 

레고 에듀케이션은 2016년 캔

사스에 있던 사무실을 옮겨 501

보일스턴 스트리트 2만스퀘어

피트 오피스에 입주했으며 75명

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레고는 서머빌 어셈블리 로우

에 레고 디스커버리센터를 오픈

하기도 했으며 현재 리노베이션

을 위해 문을 닫고 있으며 내년

봄 재개장한다.

hsb@bostonkorea.com

레고 미국 본사, 보스톤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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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구매자들에게 더 많

은 구입기회가 생길 전망”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중고차 가격은 팬데믹 이전보다

높지만 그래도 하락세는 분명하다는 것이다

. 

중고차 가격은 지난 2021년 무려 40%나

인상됐다. 당시 반도체 칩 부족과 공급망 단

절로 새차가 모자라고 중고차 또한 품귀현

상을 보이면서 가격 급등을 불렀었다. 중고

차 관련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Q. 과거에 비해 얼마나 싸졌나?

중고차에 대한 시세는 분석방법에 따라

다양하지만 평균 $30,000이 합리적인 가격

이다. 통계청의 하락율인 8.8%를 사용한다

면 약 $29,000로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Q. 새차의 경우 얼마나 더 비싸졌나?

현재 신차의 평균 가격은 $45,500이다. 통

계청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에 비해 $2,500

비싸진 가격이다. 

Q. 중고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좀 더 떨어지

길 기다려야 하나?

온라인에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한다. JP

모건 연구소는 11월 중고차 가격이 2023년에

2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맨하임 중고차 가치지수는 딜러들이 옥션

에서 지불하는 가격에 기초해 형성된다. 이

지수에 따르면 가격은 지난해 14.9% 하락했

으며 올해 4.3%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에 반영해 움직이므로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Q. 새차 가격도 내려가는가? 

칵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가격은 재고물

량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판매부진과 공급

증가로 올해 재고는 12월보다 10% 이상 증

가했다. 칵스는 “일부 제조사들은 다시 인

센티브를 제공해 지지부진한 판매를 끌어

올리고 공급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Q. 자동차 생산이 늘었나?

연준의 경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

기 자동차 생산은 1년전 같은 시기에 비해

25% 늘었다. 그럼에도 팬데믹 이전에 비교

하면 자동차 생산은 약 30% 가량 줄은 상태

다. 앞으로 생산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므로

향후 신차 가격은 답보 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Q. 높은 이자율은 자동차 판매에 어떤 영향

을 주나?

오토론의 높은 금리는 판매를 부진하게

만든다.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해왔

기에 대출은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뱅크레이트닷컴에 따르면 지난주 신차 대출

금리는 6.17퍼센트로 한달전인 5.63에 비해

뛰었다. 평균 운전자들은 새차에 $700을 부

담하고 있으며 중고차에는 $500을 부담하고

있다. 

Q. 차를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

?

뱅크레이트닷컴에 따르면 가장 좋은 조건

을 제시하는 시기는 연말, 분기말, 월말 등이

다. 일반적으로 세일즈맨들과 매니저는 판

매목표를 달성해서 보너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딜러들은 제조사에서 신차모델

을 출시하는 가을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시

한다. 

Q. 프레지던트데이 세일이벤트는 어떤 것

인가?

제조사들은 할러데이에 인센티브나 캐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2월 20일

프레지던트데이도 이 같은 좋은 딜을 제공

하는 할러데이다. 

Q. 카 쇼핑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중고차를 원하는 경우 CARFAX나 기타

정보 제공회사에서 반드시 사고 및 소유 수

리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가격은

켈리블루북에서 알아볼 수 있다.  

Q.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면 현재 타고 있는

차의 트레이드인밸류도 낮아지나?

그렇다. 에드먼즈닷컴(Edmunds.com)은

12월 평균 트레이드인 가치는 지난 6월 기록

적인 수치 이후 11% 하락했다. 

Q. 또 다른 권장할 만한 사항은?

딜러십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차량을

찾아야 한다. 카바나닷컴(Carvana.com), 카

맥스닷컴(Carmax.com) 등도 점검한다. 딜

러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한 딜러에서 구체

적인 가격을 제시 받아서 다른 딜러에서 이

보다 좋은 조건을 줄 것인지 확인하면 좋다.

그중 가장 싼 곳을 선택한다. 만약 사고자 하

는 차량의 가격만큼 오토론을 프리퀄러파이

드해 놓는다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

를 성사시킬 수 있다. 

가격 하락한 중고차, 올해는 구입 적기 될 듯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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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쏭의 5분요가

9

시간이 없어서, 일하느라, 아이들 돌보느라

다양한 이유로 운동을 미루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정말 짧고 간단한 전신 운동을 소

개해 드립니다.

동작이 간단하고 반복되는 시퀀스라 기억하

기 좋으니 처음엔 영상과 함께 따라하시다가

익숙해지시면 짬 날때마다 스스로 반복해보시

길 바래요. 등과 척추가 바르게 펴지고 

코어와 밸런스 감각이 좋아지면서 체중감량

은 물론, 숨은 키를 찾는 효과를 동시에 얻어가

실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하다보면 익숙해지고 재미있게 나

만의 요령을 터득할 수 있을 거예요. 매일 5분

만 나의 건강을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따라해볼까요? 

오늘 배워볼 자세는 제 유튜브채널 ‘요가

읽어주는 여자’에서 오분 순삭요가 챌린지

Day15 회를 보시면 따라하기 쉬울 거예요. 

1. Pyramid Pose(피라미드 자세) : 햄스트링(

뒷벅지) 스트레칭, 척추 교정

1단계  한다리를 앞으로 보내고 천천히 서혜

부부터 접어 내려갑니다.

2단계  정수리를 사진처럼 앞으로 보내고 엉

덩이를 뒤로 뺀 상태에서 허리를 길게 곧게 펴

줍니다.

3단계  앞의 무릎은 살짝 접어도 좋으나 등

이 굽지 않게 가슴을 앞으로 열고 종아리 스트

레칭을 위해 발꿈치는 바닥에서 뜨지 않게 지

긋이 눌러주세요.

4 단계  상체가 바닥과 평행을 유지, 자세에

서 머물거나 좀더 깊은 자극을 원하면 가슴을

앞벅지로 조금더 내려도 좋습니다.

TIP!  양쪽 다 해보면 두 다리의 유연성이 다

른 걸 느낄 수 있을거예요. 좀더 타이트한 다리

를 좀더 자주 오래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습니

다.

2. One Leg Balance (한다리로 서는 균형 자세

) : 코어강화, 자세교정, 골반교정, 균형감각 

1단계  사진과 같이 선자세에서 양손을 길게

천정으로 뻗어줍니다.

2단계  한발로 중심을 잡고 다른 무릎을 접

어 올립니다. 이때 팔꿈치를 접어 가슴을 좀더

확장하며 등근육을 수축합니다.

3단계  날숨에 구부린 무릎을 펴 앞으로 길

게 뻗고 팔은 중심을 향해 조여 모아줍니다.

4 단계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와 반대 다리

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주세요.

TIP!  중심이 잘 안잡히시는 분들은 의자나

벽을 이용해 한다리로 중심을 잡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하연쌤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필라

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

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

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

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

fulnesslife 나  이 메 일

connect@yogafu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매트없이도 가능한 전신 다이어트 운동,  
숨은 키 0.5cm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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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처방약전 구독모델 서비스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아마존이 처방약 할인 프로

그램을 헬스케어 사업에 추가했다

. 

아마존은 24일 프라임회원들에

게 회원 구독모델 서비스인 알엑스

패스(RxPass)를 시작한다고 발표

했다. 아마존은 한달에 $5을 부담

하면 50개 제너릭 약품 중에서 필

요한 약들을 필요한 만큼 리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정해진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처방약의 리스트에는 항생

제인 아목시실린(amoxicillin)과

항염증제인 내프록신(naproxen)

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리스트에는 바이에그라(Via-

gra)와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제너

릭 발기부전치료제이자 고혈압 치

료제인 실드나필(Sildenafil)도 있

다. 

아마존은 현재 약국서비스를 통

해 일련의 제너릭 약품들을 판매해

왔다. 일부는 30일간의 약품이 최

소 $1인 것도 있으므로 새로운 구

독모델서비스가 개인의 상황에 따

라 혜택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보험을 사용

하지 않으며 메디케이드나 메디케

어 의료보험을 사용하는 고객들도

커버하지 않는다. 현재 워싱턴 DC

를 비롯해 42개주에서 시작된다. 

약품의 가격을 연구하는 USC의

경제학자 캐런 밴 누이스 교수는

저가 제너릭약품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이번 알엑스패스가 어떤 효

과를 낼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

혔다. 

이 프로그램이 아마존 프라임회

원에게만 한정되며 마크 쿠반 코스

트플러스(Mark Cuban CostPlus

Drug Co.)는 더 많은 제너릭 약품

을 $5이하에 판매하는 경쟁업체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그램이

새로운 환자들에게 확대될지 의문

”이라고 캐런 박사는 지적했다. 

이번 아마존의 구독모델 서비스

인 알엑스패스는 아마존이 헬스케

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여러 가

지 시도 중의 하나다. 아마존은 지

난해 하이브리드 가상 홈케어 서비

스였던 아마존케어에 대한 직원들

의 반응이 시들해지자 이 사업을

접었었다. 이외에도 제이피모건과

버크셔헤서웨이와 함께 추진했던

헤븐(Haven)도 한 해 전에 포기했

었다. 

이번 알엑스패스 프로그램은 헬

스케어 시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아마존은 온라인 약국인 아마존

파마시가 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적

부분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마존

은 1차진료기관인 원메디컬을 39

억달러에 인수하려 하고 있으며

FTC는 이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

다. 

아마존은 지난해 11월 알러지,

탈모 등 12가지 증세에 대해 환자

와 의사들을 연결하는 메시징 서비

스 아마존클리닉을 시작할 것이라

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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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미국 경제

가 지난 분기 견고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강력한 노동시

장에 힘입어 미국의 소비자들이 계

속 지갑을 연 덕분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총

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2.9%로

집계됐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2.8%)과 블

룸버그통신(2.6%)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들을 소폭 상회한 것이다.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 확정치로 3차례 나눠 발표된다. 이

날 발표는 속보치로 향후 수정될 수

있다.

작년 1분기(-1.6%)와 2분기(-

0.6%)에 뒷걸음질하며 기술적 경기

침체 상태에 빠졌던 미 경제는 3분기

(+3.2%)부터 다시 성장세를 이어갔

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상반기 하락

분을 모두 만회하고 2022년 연간으로

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GDP는 전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1년에는 미 경제가 5.9% 성장했

다.

4분기 GDP 증가를 견인한 것은

민간 재고 투자, 소비자 지출, 연방·

주·지방정부 지출, 비주거 고정투

자 증가라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미 경제의 3분의 2 이

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지출이

2.1% 증가해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주로 정유·석탄·화학 제품 제조

업과 광업, 유틸리티(수도·전기·

가스) 부문의 재고 투자도 늘어났다.

다만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여파로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조짐

도 관찰됐다.

지난 분기 2.1% 늘어난 개인 소비

지출의 경우 3분기(2.3%↑)보다는

증가세가 다소 꺾인 데다 주로 4분기

초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블

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2.9%)도 밑돌았다.

주거용 고정 투자와 수출, 수입은

4분기에 감소했다고 상무부는 전했

다.

특히 주거용 고정투자는 26.7% 급

감해 주택시장 침체를 반영했다. 주

거용 고정투자가 4분기 전체 GDP에

서 1.3%포인트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4분기에는 물가상승률도 상당폭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부에 따르면 4분기 개인소비

지출(PCE) 가격지수는 3.2% 상승해

전분기(4.3%)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3.9% 올라 역시 3분

기(4.7%)보다 상승 속도가 느려졌다

.

지난해 말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

를 보이기는 했지만, 향후 미국 경제

의 앞날은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우

세하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과도한 통화 긴축 정책이 올해 또는

내년 경기침체를 유발할 것으로 예

상하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작년 4분기 성장률, 2.9%로 전망치 상회…작년 전체는 2.1%↑
침체 우려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소비지출과 제조업 등 민간투자 증가
성장세는 3분기보다 소폭 둔화…연준 통화긴축에 올해 경제 전망 불투명

실업수당 청구 6
천 건 감소…4월
이후 최저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경기침체 우려로 정리해고에 나서

는 미국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고용

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1월 15∼21일

)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6

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현지시

간) 밝혔다.

전주보다 6천 건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실업수당 청구 건

수가 1만5천 건 증가할 것이라는 내

용이었지만, 실제 고용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다.

샐 거티어리 BMO캐피털마켓츠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경

기침체가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

다.

다만 고용시장의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

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68

만 건으로 직전보다 2만 건 증가했

다.

이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새

직장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

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oman@yna.co.kr



The Boston Korea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미국13

 

  

 
 

 
 NE          2      

 

  
  
  

 
  

  

  
(1)  

 
(2)  
(3)  

  

(1)  

 
 

 

 
 

    
    
    

 
 

 
 

 
 

 

 
 
 

 
 

 
 

 

 Registration form   
 

 
 

 

 (Speak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isten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ading)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riting)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350/1, $670/2, $790/3  * : $200 

   $___________$200/1, 350/2, 450/3  

:  $___________(Tax Deductible) 

   :  $___________(   Late Fee $20) 

 
 

 
 

 

: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 : (Male) _____  (Female) ______ 

(Birth Place): ________________ (2022  ):    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ell(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ell(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________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마

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 콘솔 엑

스박스가 에너지 절약 기능을 더한

업데이트를 예고하자 미국 보수 진

영이 또다시 '기후 정치'와 관련돼 있

다며 공격에 나섰다고 워싱턴포스

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엑스박스는 지난 11일 MS의 '탄

소 네거티브'(탄소 배출이 없는) 달

성 목표에 발맞춰 기존 제품들의 에

너지 효율을 끌어올리는 업데이트

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율이

높은 야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일정을 잡고, 게임이 끝난 뒤에는 에

너지 절약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기

능을 탑재하는 게 골자다.

IT 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엑

스박스의 에너지 절약 모드는 기존

절전 모드와 비교해 부팅시간이 약

15초 늘어난다.

이를 두고 보수 논객들과 일부 정

치인들은 "지구를 지나치게 걱정한

다"며 엑스박스를 '워크(woke)'로

몰아붙이고 있다.

직역하면 '깨어 있는'으로 번역되

는 워크는 각종 차별과 정치적 올바

름(PC) 등 이슈를 잘 알고 있다는 뜻

이지만, 지나친 PC에 거부감을 느끼

는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폭스뉴스 진행자 지미 파일라는

최근 방송에서 엑스박스의 업데이

트와 관련해 "미친 짓"이라며 "그들

이 당신의 아이들을 어린 나이에 기

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 온라인 매체 더블레이즈도

MS가 게이머들에게 전원을 끄고 기

후변화에 맞서도록 강요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엑스박스에 앞서 햄버거와 자동

차, 가스레인지 등에 관한 기후 정책

이 미국 보수 진영의 공격 대상이 된

바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지

나친 노력이 미국인들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보

수논객들의 주된 주장이다.

영 아메리카 재단은 "이제 '워크'

여단이 비디오 게임을 노리고 있다"

며 기후 정책의 확산을 경계했다.

MS 엑스박스 '에너지 절약' 업그레이드 , 우파 "미친 짓" 맹비난
폭스뉴스 진행자 "기후 정치에 아이들 끌어들이려는 시도" 

가스레인지 이어 게임기 두고 "지구 걱정 지나치다" 공격

블룸버그 "한국인 명품사랑 배경엔 집값 상승과 욜로"

뜻하지 않은 논란에 휩싸인 엑스박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품 소비가 세

계 최고를 기록한 배경에는 집값 급

등에 따른 주택 소유자들의 도취감

과 자산 사다리에 올라타지 못한 젊

은 층의 '욜로'(YOLO·인생은 한

번뿐)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고 블

룸버그통신이 평가했다.

이 통신은 26일 '세계 최대의 사치

품 소비자들은 상표를 사랑하는 한

국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주 전

공개된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의

명품 소비 분석 보고서를 거듭 전하

면서 이처럼 분석했다.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인의 지난해 1인당 명품 소비액은

325달러(약 40만4천 원)로, 미국의

280달러(약 34만8천 원)나 중국의 55

달러(약 6만8천 원) 등을 따돌리고

세계 1위인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이제 명품 기업에 한

국은 2배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일본만

큼 중요한 곳이 됐다며 프라다, 몽클

레르, 버버리 등 최고가 브랜드 소매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한다고 분

석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국의 집값은 일부 도

시의 경우 2배 수준으로 오를 만큼

급등했고 주택 소유자들은 부자가

됐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며 자산 가

치 상승을 명품 소비 증가의 원인으

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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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대책 마련…野, 7.2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제안
"文정부 에너지 포퓰리즘이 원인" vs "尹정부, 손놓고있다 난방비 폭탄" 책임 전가
추경호 "공기업 손실·국민 부담 고민"…산업차관, 가스요금 추가 인상 시사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 고

조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

이 26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

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

다.

야당도 7조2천억 원의 '에너지 고

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

안하고 나섰다.

들끓는 민심의 파장에 촉각을 곤

두세우면서,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여

야 정치권 전반에 비상이 걸린 모양

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

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

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

원 금액을 기존 15만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골

자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

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린다.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의 대책 발

표에 앞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직접

대책을 설명한 데에는 난방비 폭등

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수석은 가스요금 급등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국제적 현상

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에서 국

가별 가스요금(세금 포함 최종 소비

자가격 기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관은 이날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그

동안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해 "정부

는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 등 재정상

문제와 중산·서민층의 민생 부담

이 늘 고민"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왔

다"고 말했다.

국민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

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기업의 손

실을 함께 살펴야 할 필요성을 설명

한 것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은 같은 날 기자 간담회에서 추후 가

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차관은 한국가스공사[036460]

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26년

까지 이를 해결하려면 (가스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

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

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장 추경은 어

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이·전용

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

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난방비 쇼크' 들끓는 민심에 여야 초비상…정부도 긴급처방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과 통화해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을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으

로, 정부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당정 협

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국회에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기존에 제

안한 5조 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조금 바꿔서, 약 7조2천억 원의 '에너

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

안했다. 재원은 에너지 기업들에 대

해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 마련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

배 인상'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를 평

가절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

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많아야 117

만 가구에 불과해, 고물가·고에너

지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돌렸

다. 최상목 수석은 브리핑에서 난방

비 급등 배경과 관련해 "지난 몇 년

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

상을 억제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적 시각

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정

부와 서민이 뒤집어쓰고 있다"며 "민

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

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며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

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회

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원내 관계자는 "동절기 (난방비 인

상) 대비는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었다.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

격이 오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

기화하는 데도 손 놓고 있지 않았냐"

며 "2월 임시회 때 관련 상임위에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난방비

가 결국 민심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

며 "솔직히 민주당이 종부세 고지서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니냐. 이번 정부

에서는 그게 난방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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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년, 그 해도 신라는 여느해와 마찬가지

로 다사다난했다. 특히 문명태후가 남편 김춘

추(태종무열왕) 을 먼저 보내고 난 후 20년을

더 살다가 사망하였다. 곧이어 태후의 아들인

문무왕도 5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음7월1

일). 문무왕의 사망과 동시에 김흠돌이 역모

를 일으켰다. 그 반란은 곧 진압되었고 흠돌을

비롯한 역신들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

했다.

문명태후는 김유신의 누이(문희)로 제29대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부인이다. 제30대 문무

왕 김법민은 그들의 장남이다. 김법민은 660

년 태종무열왕을 대신하여 신라의 군사들을

총지휘하여 백제를 정복하였고, 661년에 문무

왕으로 즉위하였으며, 668년에는 고구려를 정

복하였고, 그 후 나당전쟁에서 당나라를 격퇴

함으로써 676년 삼국통일을 완성하였다. 흠돌

은 문명태후의 이질姨姪로 그의 부모는 김달

복과 정희이다. 

여기서 역모의 실패로 비참한 생을 마감한

27세 풍월주 김흠돌의 가계家系와 생을 조명

해 보고자 한다.

흠돌의 부모는 김달복과 정희이다. 김달복

은 내물왕의 7세손이란 기록은 있는데 더 이

상의 기록이 없어서 그의 가계는 불분명하다.

화랑세기에 의하면 정희는 김서현의 딸, 즉 김

유신의 누이로 등장한다(삼국사기나 삼국유

사에는 정희에 관한 기록이 없다). 흠돌은 형(

또는 동생, 누가 형인지 알 수 없다. 다만 형제

로 기록되어 있다) 흠운과 누이 흠신이 있다.

흠운은 요석공주(무열왕 김춘추와 보희가 낳

은 딸이다) 와 혼인하여 딸을 낳았고, 655년 조

천성(현 충청북도 영동군) 전투에서 백제군

에 의해 전사하였다. 김흠운과 요석공주가 낳

은 딸이 무열왕의 명으로 소명태자(문무왕의

장남)와 정혼하였다. 그런데 소명이 일찍 죽

었다. 그의 동생 정명이 태자가 되었고, 정명(

신문왕)은 처음에 흠돌의 딸을 처로 맞이하였

는데, 681년(신문왕 원년) ‘흠돌의 난’ 이 일

어나자 흠돌의 딸 김씨를 폐비하였고, 형 소명

의 정인이었던 김씨(김흠운과 요석공주의 딸

) 를 683년에 계비로 맞이하였다. 그리고 그들

이 낳은 장남 김이홍金理洪(후에 이공理恭으

로 개명)이 제32대 효소왕이고, 차남 김흥광金

興光(또는 김융기)이 제33대 성덕왕이다. 

김흠돌의 여동생 흠신은 보로전군(진평왕

과 후궁 보량의 아들) 의 부인이 되어 슬하에

두 딸을 두었다. 그런데 그만 흠신은 건장하고

용감한 미남자인 화랑도의 풍월주 진공眞功

을 사모하여 그의 부인이 되려고 했다. 이에

진공은 사람들을 시켜 흠신이 병이 있다는 소

문을 냈고, 보로는 흠신을 버렸다. ‘버림받은

’ 흠신은 곧 진공의 부인이 되어 화주花主의

자리를 꿰어 찼다. 한편 보로는 김유신의 딸

작광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김흠돌의 부인도 김유신의 장녀 진광이다.

김유신은 첫 부인 영모와의 사이에서 딸 진광

, 신광, 작광, 영광 그리고 아들 삼광은 낳았다

. 그리고 환갑년에 얻은 김춘추의 딸 지소와의

사이에는 아들 원술, 원정, 장이, 원망을 낳았

다.

흠돌과 진광은 예쁜 딸을 두었는데 그녀가

후일 정명태자의 부인이 되어 정명이 신문왕

으로 즉위하고 나서 왕후가 되었다. 그러나 불

행하게도 아버지 흠돌이 일으킨 역모 사건으

로 인하여 폐비가 되었다(흠돌의 일문이 처형

을 당할 때 같이 죽임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

다). 

흠돌은 또 다른 부인/첩 언원言元이 있었다

. 언원은 호원好元의 딸인데 호원은 진평왕과

태양공주(진흥왕의 장녀, 조카의 부인이 되었

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422)  

흠돌은 언원과의 사이에서 아들 흠언을 낳

았다. 흠언은 31세 풍월주가 되어 5년간 재임

했는데, 그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없다. 아마

도 681년 ‘흠돌의 난’ 의 실패로 역적의 가

문이 모두 처형될 때 아버지와 함께 참수되면

서 모든 기록도 소멸되었다고 본다. 또한 그들

은 딸을 하나 두었는데, 그녀는 30세 풍월주 천

관의 부인이 되어 화랑도의 화주가 되었지만

그녀의 이름도 전하지 않고, 8년간 풍월주의

위에서 재임한 천관에 관한 기록도 전하지 않

는다. 다만 천관이 김군관의 적자라는 기록만

이 거의 유일하다. 천관 역시 김군관이 ‘흠돌

의 난’ 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할 때 아들 하

나가 같이 처형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아마

천관이 그 때 역적으로 몰려 죽었기에 아무런

기록이 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군

관은 23세 풍월주(640 ~ 643년)를 역임하였고,

후일 김유신을 이어 상대등에 재임(679 ~ 681

년) 하고 있을 때, 흠돌이 간적들과 역모를 꾸

미고 있다는 걸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죄

목으로 처형(자결)당했다.

이상의 기록이 김흠돌의 가계인데,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의 기록만이 전할 뿐이다.

422) 호원이 진평왕을 닮지 않았다는 모습

과 태양공주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해 그들은

늘 적통의 의심을 받았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성골에서 진골로 강등된 것이 분명하며, 이에

진평왕은 차기 왕위를 사위인 용춘에게로 이

으려고도 고려했지만, 결국 제27대 왕은 둘째

딸 덕만德曼에게로 물려주었다. 그가 우리나

라의 최초 여왕인 선덕여왕(재위 632 ~ 633년)

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

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32세 풍월주風月主 신공信功(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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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직장에서 은퇴한 후 2, 30년이라는 오랜 기

간 생활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은퇴 후 생활

비로 얼마가 필요한지는 개인마다 다르다.

은퇴 후 농사지어 자급자족하겠다는 분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은퇴자금을 적

게 모아서 후회하는 분은 많지만, 너무 많이

마련해서 후회하는 분은 거의 없다. 은퇴하

면 24시간 돈을 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야 한다. 

직장인에게 제공하는 401(k), 403(b), 457,

TSP, 등과 같은 은퇴 프랜을 제대로 이용하

면 세금 절세하며 큰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926년부터 현재까

지 연평균 10%이다. 주식시장이란 미국 500

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을 말한다. 직장인이

10% 수익률로 매년 $10,000씩 투자하면 25년

후 100만 불 그리고 30년 후에는 180만 불로

불어난다. 미래의 수익률이 10%가 된다는

보장은 물론 없지만, 투자하지 않으면 주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분명 받을 수

없다. 

직장인에게 제공되는 은퇴 투자 마련하는

순서를 열거해 본다.  

첫째, 직장에서 제공하는 매칭(Matching)

만큼은 꼭 투자해야 한다. 회사에서 연봉 5%

투자에 90% 매칭 한다고 하자. 한 직장인의

연봉이 10만일 때 $5,000을 401(k)에 투자하

면 회사에서 $4,500을 직장인에게 매칭해 주

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로 공돈(Free

Money)이다.

둘째, HSA(Health Savings Accounts)는

직장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혜택이다. 직장인은 HSA 플랜을 의료보험

과 연관이 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러나 HSA는 의료보험과 상관없이 은퇴 투

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401(k) 투자는 은

퇴 후 생활비로 찾게 되면 그해 수입세를 내

야 한다. 그러나 HSA 투자는 돈을 찾을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기에 401(k)

투자보다도 더 좋은 은퇴 투자라 말할 수 있

다.

셋째, 첫째와 둘째에 투자한 다음 여유가

있으면 401(k) 다시 투자해야 한다. 많은 직

장인이 401(k)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알지 못한다. 2023년 기준으로 $22,500까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연

봉 10만 불에서 $22,500을 투자하면 $77,500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한다. 나이가 50살 이

상이면 추가로 $7,500을 더 투자할 수 있으므

로 최대금액 $30,000까지 세금 공제와 투자

수익 유예를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나이가 59.5살이 되기 전 401(k)을 해약하

면 세금과 벌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401(k)은 노후대책 자금이다. 은퇴하

기 전까지는 이 돈을 찾아서 사용한다고 생

각해서는 안 된다. 직장을 옮기면서 직장에

있던 401(k)을 찾지 말고 금융회사로 옮겨

(Rollover)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401(k)에 투자된 돈을 빌려서(Loan)도 안

된다. 집을 산다든지, 아이들 학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401(k)에서 빌려 쓴다는 생

각을 가볍게 한다. 직장인이 생각할 때 내가

투자한 돈을 꾸어서 나 자신에게 갚아 나가

므로 재정적인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투자되어있지 않기에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이자를 갚을 때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갚아야 한다. 그리고 은퇴 후

401(k)에서 꺼내면 세금을 또 내야 한다. 세

금을 두 번 내는 결과이며 은퇴 후 돈을 빌려

서 은퇴 생활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복리 효과라는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

고 물가가 오른다, 경제 침체기가 온다, 이자

율이 오른다, 등을 걱정하며 여러 가지 이유

로 투자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주식시장

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지난 10년 동안 상승

한 연평균 12.52%의 놀라운 수익률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비관적인 소식에 투자자는 집중한다. 그

러나 꾸준한 장기 투자가 결국에는 편안한

노후대책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실을 기

억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도 은

퇴플랜의 중요성을 알려주기를 바란다. 돈

을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값진 유

산이 될 것이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21)

새해 직장인 노후준비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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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 급행신청 개정

이민국은 1월12일 이민 급행신청 (Pre-

mium Processing) 의 대상을 확장하는 개

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급행신청은 $2,500 의 추가 신청료 (단,

종교비자인 경우 $1,500) 를 내면 이민 관

련 신청서의 심사를 신청일로 부터 15일

(15 calendar days) 안에 해주는 제도입니

다.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

청 (Form I-129) 과 취업 1-3순위 신청

(Form I-140) 에 한해서 급행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취업 이민의 경우, 취업 1순위

의 다국적 기업의 임원 영주권 신청과 2순

위의 국가이익예외 (National Interest

Waiver) 는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4순위과

5순위인 투자이민은 급행신청 대상이 아

닙니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1월30일부터 제한적

으로 허용됐던 취업1순위의 다국적기업

임원 영주권 신청과 2순위의 National In-

terest Waiver 신청도 아무 제한없이 급행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단, 이 두 케테고리

에 대한 급행신청은 15일이 아닌 45일이 보

장됩니다.

또한, 이민국은 오는 3월부터 계류 중인

(pending) 학생비자 신분자의 OPT 신청

서와 STEM OPT 신청서, 4월부터는 모든

OPT 신청과 STEM OPT 신청서도 급행

신청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

다. 5월과 6월 중으로는 신분변경 신청인

Form I-539 도 급행신청 대상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OPT 와Form I-

539 에 대한 급행신청은 아직 계획만을 발

표한 것이라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급행신청의 장단점과 관련한 여러 다른

의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점

으로는 수개월 또는 수년간 마음졸이고 기

다릴 필요없다는 점, 신청서에 대한 fa-

vorable 한 결정을 해준다 등의 의견들이

있고, 단점으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정

해진 기간 안에 결정을 못할 경우 급행료

는 환불되야 하기 때문에 이민국이 추가서

류 요청 (RFE) 를 남발한다 등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대부분 자신들

의 경험을 통한 것이니 꼭 틀렸다고 볼 수

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적게는 한두 케이

스 많게는 몇백개의 케이스를 통한 본인들

의 경험을 통한 의견이니 전체 상황을 대

변하는 의견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모든

이민신청이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의 급행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신청료 인상

이민국은 1월4일 이민관련 신청료들에

대한 인상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현재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3월 중

으로 의견수렴 내용 등을 포함한 보고서가

나오게 되니 3월이면 신청료 인상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민

신청료는 지난 2016년에 확정된 것이며 계

속해서 인상에 대한 압력이 있어왔습니다

. 하지만, 코비드 기간 동안에 이러한 압력

이 수면아래도 내려갔지만 최근 대부분의

코비드 제한이 풀린 상황에서 신청료 인상

과 관련된 절차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

니다. 최근 이민국 내 인력부족과 인플레

이션 등도 이번 인상안에 힘들 실어줄 것

으로 보이고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만 아래는 이민국이 이번에 제안한 인상안

중 몇가지 인상 예정 신청료들 입니다.

시민권 신청 (N-400) 은 $35 인상된 $760

로, 가족초청 이민 신청 (I-130) 은 $710

(online) 또는 $820 (paper) 로, 임시영주

권자의 영주권 갱신 신청 (I-751) 은 $1,195

(지문료 포함) 로 인상이 제안됐습니다. 또

한, 현재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에 동일하

게 적용되던 비이민 비자 신청 ($460) 의 경

우 비자별로 각기 다른 신청료가 제안됐습

니다. H 의 추첨신청료는 기존의 $10 에서

$215로, H 비자 신청은 $780 로, L 신청은

$1,385 로, O 신청은 $1,055 로 각각 인상이

제안됐습니다. 영주권자로의 신분변경 신

청서 (I-485) 의 경우 기존의 $1,225 (지문

료 포함) 에서 $1,540 로 $315 인상이 제한

됐고, 현재 I-485 과 동시 신청 시 추가 신

청료 없이 신청할 수 있었던 노동허가서

신청 (I-765) 와 여행허가서 (I-131) 에도

별도의 추가 신청료가 부과가 제안됐습니

다. 만약 이 두 허가서 신청을 같이 할 경우

신청료는 총 $2,190 으로 거의 두배 인상됩

니다.투자이민의 경우 (I-526) 신청료가

기존의 $3,675 에서 세배이상 인상된

$11,160 으로 인상 제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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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1월 29일 - 2월 4일 

●운수: 밝고 환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주위를 맴돌고 있

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금전: 그냥 받은 것이 있

으면 갚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먼저 베풀면 반드시 돌아옵니

다. ●애정: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가가야 합니다. 상대가 사랑한

다는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순조롭게 진전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31, 3일 길일. 2, 4일 주의.

쥐띠 | 긍정적인 에너지가

●운수: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더 나은 세계로 가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금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직관에 따라가 보세요.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애정: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합쳐집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공감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30, 4일 길일. 31, 3일 주의.

소띠 |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운수: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에 노를

저어야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금전: 곳간에 곡식이

가득 쌓이듯이 재물이 늘어나는 운세입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도 좋은 기회가 들어

올 것입니다. ● 애정: 내 발이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줍니다. 느낌이 오거나 끌

리는 대로 간 곳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 행운이 따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9, 1일 길일. 30, 3일 주의.

토끼띠 | 곳간에 곡식이 가득 쌓이듯이 

●운수: 내가 아는 것이 사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실수하

지 않습니다. ●금전: 현실에 맞는 지출만 해야 합니다. 기분대로 쓰다가는 큰돈이

빠져나갑니다. ●애정: 가까운 곳에 두고도 쉽게 찾지 못해서 헤맬 수 있습니다. 본

시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니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98, 86, 74, 62, 50, 38년생은 2, 3일 길일. 29, 4일 주의.

범띠 |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니

● 운수: 지금 찾아온 기회를 꼭 잡아야 합니다. 이 순간이 지

나면 한동안은 다른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 금전: 아

낌없이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지금은 돈은 나가지만 인심을 얻으면 나중에 더 큰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 애정: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너무 세게 표현하지 마

세요. 배려하는 마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30, 1일 길일. 29, 31일 주의. 

용띠 | 아낌없이 먼저 베풀어야

● 운수: 여러 사람의 말을 듣다보면 더 헷갈리게 됩니다. 흔

들리지 말고 자기 주관대로 밀고나가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당

장은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세상 이

치가 언젠가는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 애정: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과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01, 89, 77, 65, 53, 41년생은 31, 4일 길일. 29, 1일 주의.

뱀띠 | 다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 운수: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견주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

지 마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하다는 생각

이 들 것입니다. ● 금전: 가급적이면 변화를 주지 말고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 애정: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세요

. 겉으로 좋게 보여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 4일 길일. 30, 2일 주의.

말띠 | 좋은 기회가

●운수: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아래 사람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가 누구라도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금전: 급하

게 이루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쌓아가야 합니다. 속도를 줄일수록 중요한 것이 보

이고 결국 자신에게 득이 됩니다. ●애정: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

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9, 2일 길일. 30, 31일 주의.

양띠 | 누구라도 귀하게 대해야

●운수: 거대한 폭풍우도 시간이 지나면 그치고 날씨가 맑아

지듯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한 것도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금

전: 돈을 쓰기 전에 한번 만 더 생각하세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과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애정: 같이 살면서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

처주고 상처도 받으면서 사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31, 4일 길일. 30, 2일 주의.

닭띠 | 한번 만 더 생각해야

●운수: 미리 메모를 해놓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

쁜 일정 속에서 중요한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

금전: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행동하

다가는 손해 보기 쉽습니다. ●애정: 안 맞는 구두를 신으면 발에 상처가 나는 것

처럼 안 맞는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면 상처를 입게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30, 3일 길일. 1, 4일 주의.

원숭이띠 |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 운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물갈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당장의 이득

보다는 믿음을 주는데 신경 써야 합니다. 사람과 사이에 쌓인 신뢰는 언젠가는 빛

이 나고 결실을 맺게 됩니다. ● 애정: 새로운 것을 원한다면 과거부터 정리하세요

. 헌 가구를 다 빼내고 방을 비워두어야 새로운 가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 2일 길일. 31, 3일 주의.

개띠 |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 운수: 지레 겁먹고 몸을 사리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면 할

수록 좋은 기회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 금전: 기대했던 것만큼

의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세요. ● 애정: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신은 속이지 못하니 이제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스스

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깨끗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0, 2일 길일. 1, 4일 주의.

돼지띠 | 깨끗하게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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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몸을

많이 키웠어요. 팔뚝이 남자보다 굵어질

정도로요. (웃음)"

배우 김현주가 연기한 넷플릭스 영화

'정이' 속 윤정이는 22세기 최고의 전사

다. 그는 한 번의 작전 실패로 식물인간

이 되기 전까지는 연합군 팀장으로 전투

에 나서 매번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25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한 카페에서

만난 김현주는 군인 캐릭터를 준비하며

운동에 힘썼다고 밝혔다.

"몸 전체를 가리는 수트를 입을 거라

는 생각을 안 하고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해

요. 수트나 총의 무게를 견디면서 액션

을 하려면 근력이 필요하거든요."

지난 20일 공개된 '정이'는 한 인공지

능(AI) 개발회사가 '최고의 용병' 정이

의 뇌를 복제해 전투 로봇을 만들고자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김현주는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 얘

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흥미진진했고 마

냥 신났었다"고 회상했다.

"사실 이런 작품이 한국에서 나오기

쉽지 않으니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게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이 앞섰

어요. 신기하고 너무 재밌겠다는 마음이

컸죠. 그다음에 하려고 보니 많은 액션

신, 로봇 연기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됐

죠."

이어 "처음 캐스팅 제안이 왔을 때는

의아했다"면서도 "연상호 감독님을 많

이 의지하고 믿었다. '연상호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신뢰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인간 정이는 아픈 딸의 수술비를 위해

매번 전투에 나서고, 로봇 정이는 시뮬

레이션이라는 이름 아래 계속 전투 상황

에 놓인다.

김현주는 "정이가 너무 짠했다"고 말

했다.

"기억은 없는데 무한히 반복되는 실

험의 대상이 되잖아요. 본인은 모르지만

고단함이 켜켜이 쌓이고 있을 거란 느낌

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액션을 찍을 때도 감정이 달라지더라고

요."

김현주는 이번 작품에서 지난해 작고

한 강수연과 모녀로 호흡을 맞췄다. 어

른이 된 정이의 딸 서현(강수연 분)은 전

투 로봇을 개발하는 '정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엄마를 영원한 영웅으로 만들

고자 한다.

"강수연, 이름 석 자만으로도 너무 카

리스마 있지 않아요? (웃음) 저는 그전

까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만날 수 있

는 분이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완전

전설 속의 인물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

서 선배님이 출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

을 때는 '내가 (강수연의) 눈을 보면서

연기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도

들고, 겁도 났죠."

그러나 촬영장에서 만난 강수연은 걱

정과 달랐다고 했다. "실제로 만나보니

너무 좋으신 거예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마냥 귀염 떨면서 기댈 수 있는 선

배님, 현장에서는 같이 호흡하고 연기하

는 동료 배우였어요."

또 최근 영화관에서 열린 시사회를 통

해 스크린 속 강수연의 모습을 처음으로

봤다고 밝히며 "너무 좋은 배우를 잃었

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안타까움

을 드러냈다.

국내에서는 '정이'에 대한 평가가 호

불호가 갈리는 편이지만, 세계적으로는

공개 다음 날부터 넷플릭스 영화 글로벌

1위를 지키며 주목받고 있다.

stopn@yna.co.kr

'정이' 김현주 "새로운 장르, 시도 자체가 절반의 성공이죠"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겨울 싱글 'OMG'로 글로벌 흥행

을 이어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빌보드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이번 싱글과 동명의 타이틀곡은 빌

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91위에 올

랐다.

앞서 싱글 'OMG'의 선공개 곡 '디토

'(Ditto)는 전주 빌보드 '핫 100'에서 96위에

올랐다. 이로써 뉴진스는 한 곡이 진입하

기도 힘든 '핫 100'에 'OMG'의 수록곡 2곡

을 모두 올리며 4세대 대표 걸그룹 중 하나

임을 증명했다.

'디토'는 빌보드뿐만 아니라 영국 오피

셜 싱글 차트 '톱 100'에 2주 연속 진입하는

등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디토'는 '볼티모어 클럽 댄스 뮤직' 장르

를 뉴진스가 자신들만의 감성으로 재해석

한 곡으로 반복적인 훅과 복고풍 분위기가

인상적인 곡이다. 'OMG'는 드럼 사운드를

기반으로 트랩 리듬을 섞은 힙합 알앤드비

(R&B) 사운드가 특징이다.

뉴진스 'OMG', 빌보드 '핫 100' 91위…'디토' 이어 두 번째 진입

25

1/20

덴탈 랩 매매합니다.

Tel. 508-215-9122

8/12

코리안 레스토랑 주방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 구합니다.

쉐프 및 키친 스텝.

Tel. 617-308-4742

베벌리 타운 피자가게 직원 급구함

캐시어 등 모든 포지션 직원

경험자 우대, 무 경험자 환영

영어 가능자 선호

617-251-1120

1/13

부동산법 및 상속법 법률사무소에서 일하실 사무장님 

구합니다. (경험자 우대)

Tel. 781-762-1700

부동산 매매 
617-254-4654광고 문의



The Boston Korea2023년 1월 27일 금요일  26 칼럼

시인은 축구를 시 한편이라 했

다. 눈부시고 치열한 극치의 힘이

란다. 

언어가 아닌 것을/주고받으면

서

이토록 치열할 수 있을까

침묵과 비명만이/극치의 힘이

되는

운동장에 가득히 쓴 

눈부신 시 한 편

….

(축구, 문정희)

월드컵 축구가 열렸다. 한국은

다시 본선에 올랐더랬다. 강호들

을 만났으나  선전善戰했다. 16강

까지 진출했던 거다. 이번이 몇번

째 출전이라고?

월드컵 축구야 인기가 대단하

다. 그럴적에 본선에 올라서기도

쉽지는 않다. 오직 32개국만이 출

전기회가 있는거다. 오랫동안 준

비해야 하는데, 행운도 따라야 한

다. 그럴 수밖에 없다. 피파 가맹

국은 211개국이라 했으니 경쟁율

로만도 무려 7대 1 이다. 

열방列邦이라 한다. 성경에서

주로 나오는데 여러나라라는 뜻

이다. 지구상엔 얼마나 많은 국가

가 있던가. 올림픽 기준으론 206개

나라다.  크고 작은  200여나라들

이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거다. 나

라가 많기도 하고 정녕 열방이란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니다.  유엔

역시 가입국이 이젠 195국이 넘어

섰단다.

초등학교 적이다. 세상에서 가

장 높은 빌딩을 꼽으라 했다. 흐릿

한 흑백사진과 함께 했는데, 뉴욕

의 유엔본부도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과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빌

딩은 103층이라 했고, 유엔에 가입

된 국가수 103에 맞춰 지었다고 했

다. 유엔본부도 마천루摩天樓라

했다. 

유엔이 하는 일이 이젠 시들한

모양이다. 이따금 안전보장이사

회 기사가 신문에 보일 뿐이다.  이

사회는 다섯개 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손꼽히는 나

라들인데, 미국, 영국, 프랑스, 러

시아, 중국이다. 한국은 상임이사

국은 커녕 회원국도 아니었다. 20

여년전 까진 말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

TAD)란 것도 있단다. 회의에선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격

상시켰다고 한다. 이젠 크게 보도

될 뉴스도 아닌바 덤덤했다던가.

하긴 한국은 여러모로 선진국의

반열은 훌쩍 넘어선듯 하다.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을 구분하는 기

준은 뭐더라.

지난해 말인가 보다. 유엔 안보

리는 공개회의를 열었단다. 북에

서 쏘아 올린ICBM 발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한다. 그런데 회의

만 하면 뭘하나. 유엔의 영향력이

줄었기 때문 아닌가.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

며 (로마서 15:11)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74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홀로 설 수 있어야 마주 설 수 있음을...

한담객설閑談客說: 유엔

각양각색의 인생을 마주하다 보면 잠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그렇다, 모

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얼굴들이 그 하나

같은 것이 없는 것처럼 삶이나 인생도 그 하

나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때로는 내게 지

금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나의 환경을 탓하

며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를 탓하거나 부모

를 원망하며 살 때가 있지 않은가. 그것이 옳

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남의 일보다는 내 일이 언제나 가장 큰 문젯

거리고 제일 커다란 아픔이고 고통이고 불

행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물론 기쁨과 행

복마저도 자신의 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선

인 까닭이다.

엊그제는 교회에서 20여 년을 곁에서 보

면서 언니처럼 편안하고 그러나 깔끔한 성

격에 차가움마저 감도는 그래서 더욱 내 맘

에 좋은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다. 언제부터

인지 무엇이 시작이었는지 모르지만, 교회

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해 벌써 만 3년을

나가지 않고 있다.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몇 권사님들의 전화가 있었지만, 시간이 내

게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며 전화를 마무리

짓곤 했다. 그렇게 잊지 않고 챙겨주시는 분

들이 고맙고 감사했다. 하지만 쉬이 발길이

옮겨지질 않아 미루다 보니 지금에까지 와

있는 것이다. 세상에 억지로 되는 일이 몇이

나 있겠는가.

사람은 지극히 상대적인 동물이다. 그래

서일까. 억지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

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멀어지고 싶다

고 멀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제는 알 것 같다

.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기

보다는 기다리는 편이다. 어쩌면 그 기다림

을 즐기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의 삶에서 지

천명의 언덕을 오른 이 나이쯤에 배운 것이

있다면 아마도 '기다림'과 그 기다림을 '즐기

는 법'이 아닐까 싶다. 그 어떤 관계나 일에

서 보채지 않고 안달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

을 만큼에서 기다림으로 있는 나를 만나는

일 생각하면 내게 참으로 오롯하고 행복한

시간이다.

지금 생각하면 삶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

었던 절망의 시간이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만들었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한

다. 그 시간은 나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을뿐

더러 갑자기 들이닥친 불청객에게 문틈조차

열어주기 싫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아

픔과 고통이라는 시간은 그 어둠의 불청객

은 나와 상관없이 찾아왔고 또 홀연히 말도

없이 떠났다. 다만, 떠나고 난 후에야 그 시

간이 내게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소중한 시

간이었는지 알게 된 것이다. 그 어둡고 깜깜

한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만나는 빛은 참으

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고 환희이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슬픔과 고

통을 나눌 때만이 더욱 소중하고 귀함을 깨

닫는 존재다. 내게 닥친 불행이 나 혼자 바라

보고 있을 때는 나 외의 다른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나 이외의 또 다른 나를 만난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불행은 불

행이 아님을 고백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아

픔과 고통과 불행이 나의 기쁨과 행복이 아

니듯 나의 아픔과 고통과 불행이 그 누군가

에게 행복이 아닌 삶의 희망이 되어 나눔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나눔으

로 마주할 때 더욱 삶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이다.

엊그제 만나고 돌아온 이가 바로 내게 이

런 사람이었다. 내가 너무 힘들 때 얼굴을 마

주하지 않아도 늘 가슴에서 떠나지 않던 사

람. 어느 날엔가 문득 보고 싶어지면, 자연스

럽게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연락이 이어지는

사람. 그렇다고 우리는 호들갑스럽게 만나

지도 않았다. 서로 말 없는 기도로 늘 교감하

며 교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무엇

에 서로 쫓기어 본 기억도 없다. 그렇게 아주

가깝지도 그렇다고 아주 멀지도 않을 그 거

리만큼에서 서로를 위해 늘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 그 사람이 그랬듯이 나 역시도 그

랬다. 그저 기다림으로.

서로 만나 얼굴을 마주하고 담소를 하며

나누고 돌아온 길은 어린아이가 오랜만에

엄마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포근했다. 그러

나 참으로 신기하게도 아쉬움이 남지 않는

것은 늘 함께 교감하고 있음을 증명해줬다.

서로에게 깊이 묻지 않아도 이미 서로를 안

까닭일 게다. 서로 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알기에 말이 없이도 서로를 느낄 수 있는 그

런 우리로 있는 것일 게다. 홀로 있어도 외롭

지 않을 든든한 버팀목 같은 그 사람에게서

나는 가끔 그 사람의 버팀목이 되고 싶을 때

가 있다. 그렇게 누구나 서로 홀로 설 수 있

을 때야 비로소 서로 마주 설 수 있음을 깨닫

는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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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은 새로운 뼈를 만들고 낡은 뼈를 제

거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나이 들수

록 뼈 형성 기능이 줄어드는 반면 뼈 흡수는 지

속된다. 이로 인해 뼈의 양이 줄고 강도가 약해

지면 뼈에 구멍이 생겨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골다공증’이다.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불린

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때가 대부분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병이 진행될수록 약한 충격에

도 쉽게 부러지게 된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대

표적 골절이 ‘대퇴골 골절’이다. 발병 환자

의 20% 정도가 1년 이내 사망하고, ‘척추 골절

’은 1년 후 10%가 목숨을 잃는다.

골밀도 검사(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ㆍ

DEXA))에서 골밀도 수치(T-값)가 -1.0 이상

이면 정상, -1.0~-2.5는 골감소증,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한다.

골다공증의 주 원인은 노화다. 30대 후반으

로 접어들면 골밀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50

세 이상의 22.4%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으며,

47.9%가 골감소증이다(2019년 대한골대사학회

팩트 시트).

특히 여성은 폐경 전후로 여성호르몬 에스트

로겐 분비가 줄면서 50대에는 15.4%, 60대

36.6%, 70대 68.5%로 10살이 늘어날 때마다 골

다공증 유병률은 2배 이상 증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골다공

증 환자는 2020년에는 105만 명에 달했고,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 3~4명, 남성 10명 중 1명이 나

타나고 있다.

골다공증이라면 매년 1회 정기검사를 권하

고 있다. 고령인(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

성)와 흡연, 과음, 골다공증 가족력, 저체중

(BMI 18.5 이하), 수술로 인해 폐경, 40세 이전

에 자연 폐경됐다면 골다공증 검사가 필요하다

.

-골 흡수 억제제 vs 골 형성 촉진제

우리 몸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破骨)세포

(osteoclast)와 뼈를 만드는 조골(造骨)세포

(osteoblast)가 균형을 이루면서 새로운 뼈를

만든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균형이 깨져

파골세포 쪽이 우세해지면 골량이 줄어들고 골

밀도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뼈 흡수(파괴)를 억제하

는 ‘골 흡수 억제제’와 뼈 형성(생성)을 촉진

하는 ‘골 형성 촉진제’ 등 두 가지 계열로 나

뉜다.

골 흡수 억제제는 척추 골절 예방에 효과가

크고 유방암 및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골 흡수

억제제는 장기간 다량 복용하면 턱 괴사(턱이

썩는 증세), 뼈 재형성 방해, 대퇴골 골절 등 각

종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

골 혈성 촉진제는 뼈 형성 촉진과 뼈 흡수 감

소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고 척추•대퇴골 골절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지난 5월 제34차 춘계학

술대회에서 공개한 ‘골다공증 진료 지침

2022’에서 골다공증 약제를 ‘골절 고위험군(

대퇴 혹은 척추 골절됐거나 골밀도 T-값이 –2.

5이하)’과 ‘골절 초고위험군(12개월 내 골절

됐거나 골다공증 치료 중 골절 발생, 고령이면

서 골밀도 T-값이 –3.0 미만 등)’은 본격적으

로 약을 처방하라고 제시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서울부민병원 하용찬 부

원장(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은 “골다공증

은 개인ㆍ사회적으로 심각한 골절을 일으키는

만성질환으로, 골다공증을 정확히 진단하고 체

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

다.

-칼슘ㆍ비타민 D 보충 필요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꾸준한 약물 치료와

함께 하루 1,000~1,200㎎ 정도의 칼슘을 섭취하

기 위해 칼슘이 풍부한 음식(우유, 두부, 다시마

, 미역, 멸치, 건 새우 등)을 먹고, 칼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주 2

회 30분간 햇볕을 쬐어야 한다.

금연•금주는 필수다. 흡연은 장에서 칼슘 흡

수율을 떨어뜨리고 여성호르몬을 감소시켜 골

밀도를 낮춘다. 술도 뼈 생성을 억제하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 골다공증 위험을 높인다.

특히 여성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골밀도 감

소가 뚜렷해지기에 골다공증이라면 술을 삼가

야 한다. 카페인은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칼슘

도 함께 내보내므로 커피 등 카페인 음료 섭취

를 줄여야 한다.

성인의 하루 카페인 권장량은 400㎎ 정도다.

카페에서 판매하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카페인

이 100㎎ 조금 넘기에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마

시면 골다공증을 촉진할 수 있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

트워크 서울부민병원 하용찬 부원장(대한

골대사학회 이사장)의 도움을 받아 골다공

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소리 없는 뼈 도둑’ 골다공증, 어떤 약 먹어야
할까?"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
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
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서울부민병원>

'소리 없는 뼈 도둑'골다공증,
어떤 약 먹어야 할까?

50세 넘으면 골다공증 22.4%, 골감소증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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